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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FOCUS 이 주의 대학 이슈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가 ‘산업안전상생 일경험 

아카데미’ 참여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원하에 산업안전상생재

단과 현대자동차가 함께 추진하는 산업안전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전국 5개 대학이 참여하며 총 15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기업의 안전관리 노하우와 산업 현

장 인프라를 활용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직

무기초교육, 현장견학, 산업안전 컨설팅, 직무 멘토링, 

프로젝트 수행 및 인턴십 연계 등 현장 중심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및 우수 

협력 기업과 연계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안전관

리 체계와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

업은 산업안전 교육을 이론 중심에서 현장 실무형 교

육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 현장과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일경험 아카데미 참여 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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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한 교육을 통해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겠

다”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 학생에게는 월 최대 100만 원의 학습활동비가 

지원되며 프로그램 수료 시 공동 수료증이 발급된다.

서울시립대, 

AI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본격화

가톨릭대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학일

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

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와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

는 청년고용 지원 사업이다. 가톨릭대는 이번 선정으

로 향후 5년간 매년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맞춤

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준규 가톨릭대 총장은 “그동안 축적해온 취업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과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가톨릭대, 

청년 취업 지원 거점 구축 나서

서울시립대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

하는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 인공지능 

분야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으로 서울시립대는 향후 5년간 총 71억2천

500만 원을 지원받아 AI 인재 양성 교육을 추진한다. 

‘차세대 운영형 인공지능 부트캠프 사업단’을 구성해 

산업 수요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공지

능융합대학을 중심으로 경영·경제·자연과학·공학·

도시과학 등 6개 단과대학이 참여할 계획이다.

전종준 서울시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기업 현장에 즉

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AI 인재를 양성할 기반을 마련

했다”라며 “교육 성과가 취업으로 이어지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